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11418

 원       고  한 00

 피       고  주식회사 000000

 소   제기일  2005. 2. 2.

 판결 선고일  2005. 11. 30.

 쟁      점

 원고(스키어)가 넘어지면서 스키장에 설치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상처를 입은 경우 피고(스키장 운

영자)에 대하여 안전망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8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4. 1. 25. 13:10경 피고 운영의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

이라 한다)에서 초급자 슬로프를 이용하여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

로프 하단 우측 지점에서 넘어져 있는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

여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다른 어린이가 있어 중심을 잃고 바

닥에 넘어지면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슬로프보다 약간 낮은 지대

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좌슬부 비골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

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던 원고

의 남동생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스노우보드를 벗어 놓고 원고가 

빠져나간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원고에게 갔고, 뒤이어 이 사건 스

키장의 안전요원 역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넘어져 있는 원고에게 



가서 원고의 부상을 확인한 후 원고를 이 사건 스키장의 의무실로 데

려가게 되었다.

   3. 원고가 밑으로 빠져나간 이 사건 스키장의 안전망은 땅에 박힌 일정한 

간격의 파이프들 사이에 비닐 재질의 그물망을 연결하는 식으로 설치

되어 있었고, 안전망의 밑부분은 지면과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빠져나간 지점의 안전망은 원고와 원고의 남동생, 위 

안전요원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

이 넓게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스키장의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지나치

게 넓게 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

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

   스키어가 넘어지면서 스키장에 설치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상처를 

입은 경우 스키장 운영자에 대하여 안전망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스키장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스키어가 스키를 타다가 안전

망 쪽으로 넘어질 경우 안전망 밑부분으로 스키만 빠져나가고 스키어

는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의 밑부분과 지면의 간

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가 빠져나간 지점의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스키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

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넘어진 지점이 초급자 슬로프의 하단

부여서 경사도가 거의 없었던 지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로서

도 넘어지면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갈 때 손으로 안전망을 잡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

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7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 스키장에서 설치하는 안전망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